
松 山 大 学
言語文化研究 第３１巻第１号（抜刷）

２０１１年９月
Matsuyama University

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
Vol.３１ No.１ September２０１１



名古屋市博物館本 『和名類聚抄』의 
標題語에 대한 一考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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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十卷本의 標題語와 類似한 様相을 보이는 경우

2.1.  十卷本과 一致하며 二十卷本의 標題語와 類似性을 살필 수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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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.  十卷本과 一致하며 二十卷本의 標題語와 類似性을 찾기 어려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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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二十卷本의 標題語와 類似한 様相을 보이는 경우

名古屋市博物館本은 二十 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全 的인 構成上 

二十 本과 類似한 면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. 여기에서는 標題語 設定이라

는 側面에서 名古屋市博物館本과 二十 本의 類似性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.

3.1.  二十卷本과 一致하며 十卷本의 標題語와 類似性을 살필 수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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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2.  二十卷本과 一致하며 十卷本의 標題語와 類似性을 찾기 어려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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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1. 十卷本이나 二十卷本의 標題語와 類似性을 살필 수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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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2. 十卷本이나 二十卷本의 標題語와 形態上 類似性을 살피기 어려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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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結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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